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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2010년으로 30주년을 맞는 5․18문학작품의 외연을 어디까지 넓힐 것이냐는 주최자나 응모자나 
공통된 고민 중의 하나일 것이다. 폭넓게 5월 정신의 연장이나 확대를 작용시키자면 그 한계가 모
호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. 하지만 그럼에 어떤 주제이든 과연 5․18과 연관성을 가지며 과연 절
실성은 있는가가 항상 심사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. 각설하고, 경제적 난국 탓인지 유난

히 비정규직 문제를 다룬 시들이 많았다. 또한 5․18문제를 직․간접적으로 다룬 작품들이 적지 아니 눈에 
띄었다. 하지만 그럴수록 생경한 구호성 목소리가 섞여있거나 혹은 지나치게 주눅 들어 있는 것을 느낄 수 
있었다. 시(문학)는 허위를 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, 그 허위를 말하는 것조차 허위가 아닌지 되물어야 함
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. 당선작 「지구가 둥근 이유 」는 작품의 완성도와 사회의식이랄까, 현상의 묘사나 
고발에 그치지 않고 나름대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의지를 높게 샀다. 특히 민중적인 인물들을 내세워 감칠
맛 나는 넋두리로 시를 노련하게 이끌어가는 다른 시들과 달라 현대적이고 이지적인 높게 샀다. 끝으로 당
선은 되지 못했으나 끝까지 고민한 작품은 「들창 밖 모시풀」, 「신기동리 가는 길」이었다. 매우 잘 쓴 작품
들이었기 때문이다. 하지만 너무 익숙하다는 느낌이 망설이게 한 것은, 순전히 심사위원의 취향일 수 있는 
만큼 다른 지면을 통해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란다. 


